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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2022년 추석 계획

개신교, 제사를 지내지 않는 명절 문화 주도!
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‘추석 
계획’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(한국리서치)가 발표되었다. 차례나 제사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4%가 ‘차
례/제사를 지낼 계획’인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이번 추석에 ‘차례/제사를 지내지 않겠다’는 응답은 56%로 
절반이 넘었다. 
이를 종교별로 살펴보면 불교인이 ‘차례나 제사를 지낼 예정’이라는 응답이 56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
가톨릭교인 47%, 개신교인 26% 순이었다. 개신교인이 타종교인/무종교인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
있는데, 이는 개신교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 명절 문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[그림] 이번 추석 때 차례/제사 여부 (%)    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, 2022년 추석 모임 및 일정 계획, 2022.08.31. (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2.08.26.~29)

[그림] 이번 추석 때 따로 사는 가족 만날 계획

◎ 이번 추석 때 국민 대부분 여행 가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!
이번 추석 때 가족 방문과 관련, 우리 국민 10명 중 6명(61%) 정도만 ‘따로 사는 가족을 만날 계획이고, 나
머지 39%는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
한편 이번 추석 때 국민 대부분(93%)이 여행 계획이 없이 조용히 지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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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이번 추석 때 여행(국내 또는 해외)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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